역대 최강 엘니뇨에 패션도 달라진다… 신세계百, 겨울 방수 상품 잇따라 선보여
역대 최강 엘니뇨에 겨울 패션도 달라진다…
신세계百, 방수·방한 팝업 잇따라 선보여
- 기상청, 10월 엘니뇨 해수면 온도 역대 최고… 올겨울 많은 강수량 전망
- 아웃도어 매출 13%↑… 스노웨어부터 패딩 슬리퍼까지 겨울 상품 확대
- 강남·센텀·대구 등 주요 점포서 방수·방풍 기능 갖춘 겨울 패션 팝업 전개
 
평년보다 포근하지만 강수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 백화점의 겨울 패션도 달라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비와 눈에 대비할 방수 상품을 주요 점포에서 잇따라 선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6℃ 높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엘니뇨는 오는 12월 절정에 이를 전망으로, 11~12월 국내 기온과 강수량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성 의류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10월 아웃도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다. 이에 전문 스노웨어부터 패딩 슬리퍼까지 겨울 상품 선택 폭을 넓혔다.
 
먼저 강남점 8층에서는 스노웨어 팝업을 연이어 진행한다. 오는 22일까지는 스트리트 감성과 스노보드 문화를 결합한 '스페셜게스트'의 2026~27년 겨울 컬렉션을 신세계백화점 단독으로 선보인다. 재킷과 팬츠, 후드 등 설원과 일상을 아우르는 상품을 마련했다.
 
25일까지는 국내 테크니컬 스포츠웨어 브랜드 '디미토'를 소개한다. 대한민국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브랜드로 스포츠웨어 브랜드 ‘챔피온’과의 새로운 협업 컬렉션과 프리미엄 테크니컬 아웃도어 브랜드인 ‘버텍스 넥스트 레벨(VERTEX-NXL)’의 주요 제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이어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일본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골드윈'이 바통을 잇는다. 방수·방풍 기능과 간결한 디자인을 갖춘 2026년 스키 컬렉션을 소개한다.
 
도심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적인 일상복도 선보인다. 센텀시티 지하 2층에서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모이프'의 백화점 첫 팝업을 신세계백화점 단독으로 연다. 다운 점퍼와 플리스 등 가을·겨울 신상품을 최대 30%, 행사 상품을 최대 60% 할인하고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티셔츠를 증정한다.
 
 신발까지 상품군도 넓혔다. 대구신세계 7층에서는 27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일본 브랜드 '스부'의 패딩 슬리퍼를 선보인다. 보온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갖춰 실내는 물론 캠핑과 산책 등 야외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올겨울은 비와 눈, 기온 변화까지 고려한 겨울옷 준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능성부터 디자인까지 폭넓게 갖춘 겨울 상품을 다양한 팝업에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